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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among four-year-olds’ counting
skills, their use of number words, and their mothers’ use of number words during
mother-child free play. Specifically, we assess whether children’s use of number
words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counting skills and their mothers’
use of number words during play.
Methods: Forty-two 4-year-old children and their mothers were asked to play
freely with a given set of toys at their home for 10 minutes. Children also
completed a counting skill test. Frequencies of number word use were calculated
for mothers and children from transcriptions of the free play.
Results: Children’s counting skills, the frequency of their number word use, and
their mothers’ frequency of number word use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Additionally, the frequency of children’s number-word use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counting skills and their mothers’
frequency of number-word use.
Conclusion/Implicat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children’s use of number
language may play a crucial role in the provision of number-related language
input by parents, based on their children’s math skills.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key words number talk, counting skills, number word use, mother-child free
play interaction

I. 서 론

수 담화(number talk)는 수세기, 연산과 같이 수를 직접 활용하거나, 크기 비교, 단위와 같이 수

와 관련된 개념을 사용하는 의사소통 활동 전반을 가리킨다(Berkowitz et al., 2021). 이러한 수 담

화는 유아가 수학적 개념을 명확히 확립해 가는 통로 역할을 하며(Daubert et al., 2018; NCTM,

2000), 그중에서도 유아-부모 간 수 담화는 유아기에 나타나는 수 지식의 개인차는 물론이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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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기 이후의 수학 발달까지 예측한다(Blevins-Knabe & Musun-Miller, 1996; Casey et al., 2018;

Gibson et al., 2020; Ginsburg & Baroody, 1990; Gunderson & Levine, 2011; LeFevre et al., 2009;

Levine et al., 2010; Susperreguy & Davis-Kean, 2016).

특히, 수 담화 내에서 수 단어(number words)는 한 집합에 포함된 항목의 개수를 가리키는 기수

의 맥락이나, 일련의 순서 내에서 어떤 항목의 위치를 가리키는 서수의 맥락 등에서 사용된다

(Colomé & Noël, 2012; Durkin et al., 1986; Fuson, 1992). 수 단어를 사용해 사물을 세거나 집합의

크기를 언급하는 것은 부모가 유아에게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수 담화 유형으로, 유아기 이후

의 수 지식에 대한 예측력이 타 유형의 수 담화보다 더 높다(Gunderson & Levine, 2011; Levine

et al., 2010; Mix et al., 2012). 그러나,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부모가 수 단어를 사용하는 빈도는

부모마다 개인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예: Gurgah Oğul & Aktaş Arnas, 2021; Susperreguy &

Davis-Kean, 2016), 부모의 수 단어 사용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계속

되고 있다.

부모의 수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한 선행연구의 대다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Dearing et al., 2022; Gurgah Oğul & Aktaş Arnas, 2022; Thippana et al., 2020; Vandermaas‐Peeler

et al., 2009), 수학 불안(Berkowitz et al., 2021), 수학교육목적인식(김지현, 김정민, 2014), 수학적

기술(Elliott et al., 2017), 언어 사용 유형(Clements et al., 2021) 등 부모 요인에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수 관련 자료 및 인쇄물 환경(Hanner et al., 2019; Hendrix et al., 2019; Thippana et al., 2020),

활동 맥락(Daubert et al., 2018), 외부 중재 프로그램(배진희, 김지현, 2019; He et al., 2022; Gurgah

Oğul et al., 2020) 등 환경요인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도 있고, 유아의 성별(Thippana et al., 2020),

수 관련 능력(Elliott et al., 2017; Saxe et al., 1987; Zippert et al., 2019) 등 유아 요인이 부모의 수

담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그중 유아의 수 관련 능력이 부모의 수 담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수세기

기술(counting skills)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Elliott et al., 2017; Saxe et al., 1987; Zippert et

al., 2019). 수세기 기술은 수 개념 이해, 수 단어 사용과 함께 2세에서 4세 사이에 점진적으로 발

달한다. 구체적으로, 유아는 2세경에 수 단어 연속의 일부를 암송하기 시작해서(Wynn, 1990) 서

서히 수 단어의 의미를 이해해 간다(Sarnecka & Lee, 2009; Wynn, 1990, 1992). 즉, “하나”와 “둘”

의 의미를 이해한 뒤 수개월이 지나서 “셋”의 의미를 알게 되며, 보통 4세경이 되어서야 기수의

원리를 이해한다(Le Corre & Carey, 2007; Sarnecka & Lee, 2009; Wynn, 1990, 1992). 4세경, 유아는

가정과 기관에서의 일상적인 놀이 및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수 단어를 듣고 말한다(권덕수,

한진원, 2009; 서동미, 염지숙, 2006; 홍혜경, 2009; Susperreguy & Davis-Kean, 2016;

Vandermaas-Peeler et al., 2009). 한편, 수세기를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세기 절차가 따르는 원

리를 이해하는 것 외에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는 기술의 습득까지 요구된다(Gelman & Meck,

1983). 가령, 크기가 큰 집합을 정확히 세기 위해서는 머릿속으로 긴 수 단어 목록을 안정적으로

순서지을 수 있어야 한다(Gelman & Meck, 1983). 따라서, 4세에도 유아는 집합이 크거나 사물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세기에 어려움을 보인다(Gelman & Meck, 1983).

이러한 유아의 수세기 기술 발달은 부모가 유아에게 제공하는 수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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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2∼4세 유아와 부모의 수세기 활동 상황에서, 아직 대상을 중복해서 세거

나 수 단어 순서를 잘못 말하는 유아의 어머니는 “맨 윗줄부터 차례대로 세어 보자”, “다섯 다음

은 여섯이야”와 같이 유아의 오류 수정을 돕는 발화를 많이 한다(Saxe et al., 1987). 반면에, 수세

기에 능숙한 유아의 부모들은 수학 관련 게임 상황에서 수세기 원리나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적게

하고 자연스럽게 수 단어를 사용한다(Zippert et al., 2019). 유아-부모 자유놀이 상황에서도 유아의

수세기 기술이 높을수록 부모들은 11 이상의 큰 수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Elliott

et al., 2017).

이상의 연구들은 부모의 수 단어 사용이 유아의 수세기 기술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시사하지

만, 그러한 영향 관계의 구체적 기제를 조사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한국 유아

의 수세기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연령별 수세기 능력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어, 유아의 수세기

기술이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부족하다(이정화, 2015). 유아의 수세기

기술이 부모의 수 단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살펴보는 것은 유아에게 적절한 수 담화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변인이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역동적 상호적응 모델(Van Dijk et al., 2013)에 기반하여, 유아의 수세기 기술이 부모의 수 단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기제를 검증하고자 한다. 역동적 상호적응 모델(a dynamic model

of mutual adaptation)은 성인-유아 상호작용을 성인의 행동에 반응하고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역

할과, 유아의 행동에 반응하여 적절한 비계를 제공하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의 역할이 끊

임없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본다(Van Dijk et al., 2013; van Geert & Steenbeek, 2005). 이를 부모-유

아 수 담화에 적용하면, 부모-유아 수 담화는 유아에게 적절한 수 단어를 제공하는 성인과, 그러

한 성인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유아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유아는 자신의 수세기

기술을 수 단어 사용이라는 행동으로 드러내고 어머니는 이에 반응하여 유아에게 적절한 수 단

어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수 단어 사용이 유아의 수세기 기술의 영향을 받는 관계에서,

유아의 수 단어 사용이 중요한 매개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가 사용하는 수 단어는 유아의 수세기 기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있

다(Batchelor et al., 2015; DePascale et al., 2021). Gelman과 Meck(1983)에 따르면 수세기 기술이

발달한 유아일수록 더 긴 수 단어 목록을 보다 안정적으로 순서지을 수 있어 수 단어 발화 빈도

가 높을 수 있다. 실제로, 유아들은 수세기 기술을 습득해 가면서 수 단어 사용이 증가하고

(Baroody, 1987), 수 능력이 높을수록 자유놀이 중에 가격, 돈, 전화번호, 시간, 날짜, 나이 등의

맥락에서 수에 관한 어휘를 자발적으로 많이 사용한다(DePascale et al., 2021). 또한, 반드시 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주어진 그림을 묘사할 때, 수 능력이 높은 아동일수록 스스

로 수에 주의를 기울이고 수 단어를 사용해 그림을 묘사한다(Batchelor et al., 2015; DePascale et

al., 2021). 요컨대, 수세기 기술이 발달한 유아일수록 수 단어 목록을 내면에 안정적으로 형성하

고 있고 환경에서 수와 관련된 측면에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져, 놀이와 같은 일상 상황에서 스스

로 수 단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에서 유아의 수 단어 사용은 어머니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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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Levine et al., 2010; Lombardi & Dearing, 2021; Sokolov, 1993;

Tamis-LeMonda et al., 2012). 구체적으로, 유아의 수 언어 사용 빈도는 어머니가 유아와의 상호작

용에서 집합 크기(group size)를 언급하는 빈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Lombardi & Dearing,

2021), 요리활동 중 부모와 유아가 사용하는 수 관련 어휘의 양 간에도 정적 상관이 나타난다

(Young-Loveridge, 1996). 생후 14개월부터 30개월까지 4개월마다 가정을 방문해 유아와 어머니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관찰한 Levine 등(2010)도 유아와 어머니의 수 단어 발화 양 간에 정적 상관

이 있음을 발견한 바 있다. 특히, 유아의 수 단어 사용은 종종 부모와 유아 간의 수에 대한 대화

로 이어지고(Levine et al., 2010), 유아와의 대화에서 어머니는 유아의 발화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Sokolov, 1993; Tamis-LeMonda et al., 2012). 그 결과, Tamis-LeMonda 등(2012)에 따르면 유아

-부모 간 대화에서 유아가 사용하는 단어 유형과 부모가 사용하는 단어 유형 간에 정적인 관련성

이 있다. 종합하면, 유아가 놀이에서 수 단어를 빈번히 사용하면 부모 또한 유아가 사용한 수 단

어를 반복하거나 이를 수 관련 대화로 이어나가며 수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유아의 수세기 기술과 일상적 놀이상황에서의 유아와 어머

니의 수 단어 사용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유아의 수세기 기술이 유아의 수 단어 사용을 매개로

어머니의 수 단어 사용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육 상황에서 일어나는

유아-성인 간 수 담화에서의 유아의 역할을 확인하고 보육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수세기 기술, 놀이 중 유아의 수 단어 사용, 놀이 중 어머니의 수 단어 사

용 간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수세기 기술과 놀이 중 어머니의 수 단어 사용의 관계를 놀이 중 유아의

수 단어 사용이 매개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4세 유아 42명과 그들의 어머니였다. 서론에 제시한 바와 같이, 4세는 수

세기 기술의 개인차가 나타나는 시기인 동시에 부모와 유아 간에 수 단어를 사용한 수 담화가

활발히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연구대상 연령으로 선정되었다. 표본크기는 G*Power 3.1.9.4

(Faul et al., 2007)에서 효과 크기( ) 0.30, 유의 확률 0.05, 검정력 0.80, 예측요인 2개인 선형 다중

회귀모형 분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연구참여자 수를 산출한 결과(36명)와, 유아-어머니 36쌍

의 놀이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Ensor & Hughes, 2005),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탈락 가능성(10~15%)을 고려해 42명으로 결정하였다. 물론 표본이 클수록 모수 추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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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며, 학자에 따라서는 독립변수가 둘 이상인 다중 회귀분석의 경우 통계적 검정력을 0.8 이

상 유지하려면 최소 50 이상의 표본크기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박원우 등, 2010). 그러나, 다

중 회귀분석 시 독립변인의 수와 연구대상의 수의 비율로 1 : 15~1 : 20이 바람직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상당하므로(박원우 등, 2010; Field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42명의 유아와 그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정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부산광역시와 김해시, 양산시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온라인 육아 카페, 그리

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모집문건을 게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모집문건을 보고 자발적으로 연

락해온 보호자 중, 연구자로부터 연구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자녀와의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를

제공하고, 보호자가 아는 한 아동에게 발달 지연 등 발달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유아-부모 쌍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고, 이들은 대부분 중류층

거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연구참여 유아의 성별은 남녀 21명씩 동수였고, 월령 범위는

48~59개월로 평균 월령 55.45개월(SD = 3.43)이었다.

2. 연구도구

1) 유아-어머니 자유놀이용 놀잇감

놀잇감은 Elliott 등(2017)이 사용한 놀잇감을 참고해 유아와 어머니가 흥미에 따라 놀이 주제와

놀잇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구성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명

시적인 수 학습용 놀잇감을 제공하면 수에 대한 발화가 인위적으로 많아질 수 있으므로, 수에

대한 평소 대화 빈도가 반영되도록 수를 언급하지 않고도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잇감으로 구성하

였다. 둘째, 유아기 자녀를 둔 한국의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종류의 놀잇감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Elliott 등(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균형잡기 놀잇감은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나무 블록으로 대체하였다. 그 결과 최종 선정된 놀잇감은 표 1과 같다.

2) 유아 수세기 기술 측정 도구

4세 유아의 수세기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Stanford Early School Achievement Test: SESAT

(Psychological Corporation, 1989)를 이기현(1995)이 수정·보완한 도구에서 일부 문항을 사용하였

다. SESAT는 취학전 아동의 언어, 사고, 수학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표준화 검사 도구

로, 수학적 능력 측정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되었고(Klein, 1979) 미취학 아동을 위한 수

학 능력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에 사용된 바 있다(예: Fuchs et al., 2001). 특히, 수학적 능력

측정 문항은 수개념, 숫자 식별, 수 관계, 수 관련 어휘, 덧셈‧뺄셈 개념 등을 망라하는 40개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는 주어진 개수의 사물이 있는 보기를 고르는 수세기

기술 측정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즉, 6개에서 10개까지를 정확히 세고 인접한 개수와 구분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문항,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사물에 대해 각각 개수를 세어야 하는 문항만

을 사용하여 총 3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서는 3개의 보기가 주어졌으며, 보기들은 서로 인

접한 수를 제시하여(예: 꽃이 8, 9, 10개 있는 꽃다발)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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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었다. 선행연구에서 한국의 4세아는 보기 없이 주어진 사물을 세도록 했을 때 평균 11.88

까지 합리적 수세기를 할 수 있었으나(신은수 등, 1993), 4세아의 수세기 수행은 불규칙하게 배열

된 물체를 직접 손으로 만져서 이동시킬 수 없는 환경에서 감소한다는 점(Gelman & Meck, 1983)

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객관식 3문항은 4세아의 수세기 기술을 변별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었다.

구분

유아-어머니 자유놀이용
놀잇감

그림책
‘아기 오리 뚱이의 일곱 색깔 무지개’, ‘작은

걱정’, 미안해‘

봉제 인형
곰 인형 다섯 개, 엄마 펭귄, 아기 펭귄,

비버, 강아지, 팬더 등

동물 모형 코끼리, 코뿔소, 호랑이, 기린 등

음식 모형
반으로 쪼개어지는 양파, 고구마, 수박 등의

야채와 과일, 접시, 칼 등

장난감 자동차 여러 색깔의 모형 자동차

나무 블록 여러 색깔의 나무 블록

시장놀이
가짜 돈이 있는 계산대, 장난감 쇼핑 카트,

바코드 리더

종이와 색연필

유아 수세기 기술 측정 도구

SESAT(Psychologi
-cal Corporation,

1989)를
이기현(1995)이
수정·보완한 도구에서
일부 문항을 사용

문항 1: 두 종류의 사물에 대해 각각 개수를
세어야 하는 문항(사과 x개와 바나나 y개가

있는 그림을 보기에서 찾기)

문항 2, 3: 한 가지 사물의 개수를 세어야
하는 문항(반지 9개, 공 7개)

표 1. 연구도구

3. 연구절차

이 연구의 모든 절차는 대학 내 IRB의 승인을 받았다. 자료수집은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

까지 6개월간 유아의 수 능력, 유아와 어머니의 수 담화, 유아의 친사회적 나눔 행동 간의 관련성

을 조사하는 보다 큰 연구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위 기간에 연구원이 개별 유아의 가정을

1회 약 40분간 방문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 나눔 과제, 유아-어머니 자유놀이 녹화, 유아 수 능력

검사 순으로 자료수집을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유아-어머니 자유놀이 녹화와, 유아

수 능력 검사 중 수세기 기술 검사 문항에서 얻어진 자료를 사용하였다.

먼저, 자유놀이 녹화에는 총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구체적 순서를 알아보면, 첫째, 부모님의

협조를 얻어 가정 내의 조용한 방에 놀이 관찰을 위한 놀잇감과 카메라를 배치하였다. 이때, 카메

라는 렌즈 부분만 제외하고 검은색 천으로 가려 유아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 자유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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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배치가 끝난 후 유아와 어머니를 방으로 안내하여 연구자가 제공한 놀잇감으로 10분

간 자유롭게 놀이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연구자는 방 밖에서 기다렸다가 10분이 되면 놀이시간

종료를 알렸다. 유아와 어머니의 자유놀이 전 과정은 보호자의 서면 동의하에 녹화되었다.

셋째, 자유놀이가 끝난 후, 연구자는 유아와 함께 탁자에 앉아 수 능력 검사를 시작하였다. 수

능력 검사는 총 1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그 중 수세기 기술을 측정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약

2~3분이었다. 연구자는 유아에게 그림으로 된 문항지를 보여주면서 문제를 읽어주고(예: “이 중

에서 반지가 9개 있는 그림은 어느 것일까?”), 유아가 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유아는 답을 손으

로 가리키거나 언어로 응답하였고, 연구자는 이를 응답기록지에 기록하였다. 넷째, 수 능력 검사

가 끝나면 정리 및 연구참여자 보상 제공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은 나눔 과제를 제

외하고, 연구에 대한 설명, 놀이환경 배치, 유아-어머니 자유놀이, 수세기 기술 검사, 정리 및 연

구참여자 보상 제공을 모두 완료하는 데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4. 자료코딩 및 분석

1) 유아의 수세기 기술 채점

각 문항에 대해 정답을 맞히면 1점, 틀리면 0점을 부여하고 점수를 합산했다. 따라서 총점은

0점부터 3점까지 가능했다.

2) 유아와 어머니가 사용한 수 단어 코딩

유아와 어머니의 수 단어 사용 빈도를 산출하기 위해, 먼저 유아-어머니 자유놀이 영상에서

유아와 어머니의 발화 내용을 전사하고 나서, 전사자료에서 수 단어를 추출하였다. 수에서 기수

(cardinal number)는 한 집합에 포함된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며(Orrantia et al., 2022), 서수(ordinal

number, 序數)는 순서나 서열을 나타낸다(Gerofsky, 2015). 국어에서 수 단어는 수사(數詞)에 해당

하며,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대상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로(남기심 등, 2019), 기수를 나타내

는 기본수사와 서수를 나타내는 서수사로 나뉘고, 이들은 다시 어원이 고유어 계열인가 한자어

계열인가에 따라 나뉜다(이익섭, n.d.). 이에 따라, 세 명의 연구원이 전사자료를 보면서 기수를

나타내는 기본수사와 서수를 나타내는 서수사를 추출하고, 이를 다시 고유어 계열(예: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셋째)과 한자어 계열(예: 일, 이, 삼, 제일, 제이, 제삼)로 분류하였다. 수사 외에

단위를 나타내는 말(예: 개, 원)이나 연산(예: 더하다) 및 비교(예: 같다, 많다)를 나타내는 수와

관련된 어휘들은 코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5.0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각 변인들의 분포를 확인하는

기술통계와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는 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유아의 수세기 기술과 어

머니의 수 단어 사용 간의 관계를 유아의 수 단어 사용이 매개하는지는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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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와 유아의 수 단어 사용 빈도, 유아 수세기 기술 점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변인 간의 관계 확인에 앞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구분 M SD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왜도 첨도

어머니 수 단어 빈도 14.14 14.72 0 67 9 1.74 3.33

유아 수 단어 빈도 10.36 11.99 0 55 6 2.18 4.84

유아 수세기 기술 점수 1.07 0.95 0 3 1 0.58 -0.48

표 2.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 (N=42)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와 어머니 모두 10분의 자유놀이 동안 수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부터 50번 이상 사용한 경우까지 상당한 개인차가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수

단어를 평균 14.14회(SD = 14.72), 유아들은 평균 10.36회(SD = 11.99) 사용했다. 한편, 유아의 수

세기 기술 점수는 평균 1.07점(SD = 0.95)으로, 총점별 빈도는 1점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0점

13명, 2점 8명, 3점 4명으로 나타나 천장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구분 수 단어 유형 총 빈도(%) 1인 평균 빈도 (SD) 발화 예

유아

기본수사 435 (100.00) 10.36 (11.99)

고유어계열 196 ( 45.06) 4.67 ( 8.51) “나는 열일곱 살이야.”

한자어계열 239 ( 54.94) 5.69 ( 7.31) “삑! 오백원입니다.”

서수사 0 ( 0.00) 0.00 ( 0.00)

고유어계열 0 ( 0.00) 0.00 ( 0.00) 없음

한자어계열 0 ( 0.00) 0.00 ( 0.00) 없음

합계 435 (100.00) 10.36 (11.99)

어머니

기본수사 593 ( 99.83) 14.12 (14.70)

고유어계열 182 ( 30.64) 4.33 ( 5.21) “이거 세 개 주세요.”

한자어계열 411 ( 69.19) 9.79 (13.10) “칠백팔십구원이에요?”

서수사 1 ( 0.17) 0.02 ( 0.15)

고유어계열 1 ( 0.17) 0.02 ( 0.15) “두 번째는 이거 샀잖아.”

한자어계열 0 ( 0.00) 0.00 ( 0.00) 없음

합계 594 (100.00) 14.22 (14.71)

표 3. 수 단어 유형별 사용 빈도 및 발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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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유아와 어머니의 수 단어 사용을 수 단어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유아

는 평균 10.36회(SD = 11.99)의 기본수사를 사용하였고, 그중 고유어계열은 평균 4.67회, 한자어계

열은 평균 5.69회 사용하였다. 유아의 서수사 사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어머니는 기본

수사를 평균 14.12회(SD = 14.70) 사용하였고, 그중 고유어계열은 4.33회, 한자어계열은 9.79회 사

용하였다. 서수사는 평균 0.02회(SD = 0.15) 사용하여, 유아와 비슷하게 사용이 드물었다. 요컨대,

어머니와 유아 모두 서수사보다 기본수사에 치우쳐 수 단어를 사용하였고, 기본수사 중에서는

고유어 계열과 한자어 계열이 모두 빈번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와 유아의 수 단어 사용 빈도, 유아의 수세기 기술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

펴본 결과, 세 변인 간에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수세기 기술 점수가 높은 유아일

수록 수 단어 사용 빈도가 높았고(r = .31, p = .049), 어머니의 수 단어 사용 빈도도 높았다(r =

.32, p = .04). 또한, 유아의 수 단어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수 단어 사용 빈도가 높았다(r

= .54, p < .001).

2. 유아 수세기 기술과 어머니 수 단어 사용의 관계에서 유아 수 단어 사용의 매개효과

유아의 수세기 기술이 유아의 수 단어 사용을 통해 어머니의 수 단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B s.e. t LLCI ULCI

(상수) 6.19* 2.71 2.29 0.72 11.67

유아 수세기 기술 3.89* 1.91 2.04 0.04 7.74

F = 4.16*, R2 = .09

표 4. 유아 수세기 기술이 유아 수 단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 검증 결과

*p < .05.

먼저, 표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유아의 수세기 기술은 유아의 수 단어 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3.89, p = .048).

구분 B s.e. t LLCI ULCI
(상수) 5.03 3.10 1.62 -1.24 11.31

유아 수세기 기술 2.72 2.16 1.26 -1.64 7.08
유아 수 단어 사용 0.60** 0.17 3.51 0.25 0.94

F = 9.19***, R2 = .32

표 5. 유아 수세기 기술, 유아 수 단어 사용이 어머니의 수 단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 검증 결과

**p < .01, ***p < .001.

다음으로, 표 5와 같이 유아의 수세기 기술과 수 단어 사용을 동시에 투입하여 어머니의 수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9권 제6호

88  

단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수 단어 사용이 어머니의 수 단어 사용에 미

치는 영향은 유의한 반면(B = 0.60, p = .001), 유아의 수세기 기술이 어머니의 수 단어 사용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p = .21). 즉, 유아의 수 단어 사용은 유아 수세기 기술과

어머니의 수 단어 사용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p < .05, **p < .01.

그림 1. 유아 수세기 기술이 어머니의 수 단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 수 단어 사용의 완전 매개

구분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총효과 5.04 2.32 0.35 9.74
직접효과 2.72 2.16 -1.64 7.08
간접효과 2.32 1.51 0.43 6.20

표 6. 효과분해와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마지막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95%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5,000번의 부트스

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유아의 수세기 기술이 유아의 수 단어 사용을 통해 어머니의

수 단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신뢰구간 내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어머니가 유아에게 하는 수 관련 발화의 개인차에 기여하는 요인 중 유아 요인에

관심을 두고, 어머니의 수 단어 사용이 유아의 수세기 기술의 영향을 받는 관계에서 유아의 수

단어 사용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얻은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개효과 검증에 앞서 유아의 수세기 기술, 그리고 놀이 중 유아와 어머니의 수 단어 사

용 빈도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 세 변인이 모두 서로 정적인 관계에 있음이 확인

되었다. 우선, 유아의 수세기 기술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수 단어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유아의 수세기 기술이 높을수록 부모가 유아와의 대화에서 큰 수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는 선

유아

수 단어 사용

유아

수세기 기술

어머니

수 단어 사용

β = .31*

β = .18

β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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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 결과(Elliott et al., 2017)와 유사하다. 유아의 수세기 기술과 어머니의 수 단어 사용 간의

이러한 관련성은 유아의 수 관련 능력에 맞춰 어머니가 수 담화를 조절한다는 연구결과(예:

Fidalgo & Pereira, 2005; Saxe et al., 1987; Zippert et al., 2019)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어머니들이

유아가 물체를 중복해서 세거나 수 단어 순서를 잘못 말할 때 그에 맞는 설명을 제공하고(Saxe

et al., 1987) 유아의 수세기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수세기 전략 자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줄인

것(Zippert et al., 2019)처럼, 유아의 수세기 기술에 맞춰 수 단어 사용의 빈도를 조절했다면 이러

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세기 기술이 높은 유아일수록 놀이 중 수 단어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난 이 연구

의 결과는 수세기, 비교, 연산 등을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수 담화를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수학적

능력이 높은 유아일수록 화폐, 나이 등 다양한 맥락에서 수 관련 어휘를 활발히 사용한 것

(DePascale et al., 2021)과 일치한다. 또한, 유아들이 수세기 기술을 습득하기 시작하면서 수 단어

사용이 증가하는 것(Baroody, 1987)과도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유아

의 수세기 기술이 높아질수록 반드시 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맥락에서 자발적으로

수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언어적으로 기술한다는 선행연구 결과(Batchelor et al., 2015)로 설명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놀이 중 유아의 수 단어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수 단어 사용 빈도

도 높게 나타난 것은 놀이와 요리활동 중 부모와 유아의 수 관련 어휘 사용량이 정적 상관을 보

인 선행연구 결과(Levine et al., 2010; Young-Loveridge, 1996)와 일치한다. 아울러, 유아의 수 언어

사용 빈도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집합 크기 언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Lombardi & Dearing, 2021)와도 일관되며, 유아-부모 간 대화에서 유아가 사용하는 단어 유형

과 부모가 사용하는 단어 유형 간에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Tamis-LeMonda et al., 2012)에

부합한다. 이처럼 어머니와 유아의 수 단어 사용이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부모-유아 간 대화에서 어머니가 유아의 수 관련 발화를 반복하는 경향

(Tamis-LeMonda et al., 2012) 때문이거나, 둘째, 유아가 놀이에서 수 단어를 사용하면 어머니가

이를 수 관련 대화로 이어 나가 부모와 유아가 수에 대한 대화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때문일 수

있다(Levine et al., 2010).

둘째, 이 연구는 유아의 수세기 기술과 어머니의 수 단어 사용의 관계를 유아의 수 단어 사용

이 완전히 매개함을 밝혔다. 즉, 놀이 중 어머니의 수 단어 사용 빈도는 유아의 수세기 기술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기보다는, 유아의 수 단어 사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음이 밝혀졌다.

이는 유아의 수세기 기술 발달이 놀이 맥락에서 유아가 수 단어를 사용하도록 이끌고, 이는 다시

유아와의 놀이 및 대화에 참여하는 어머니가 유아에게 수 단어를 사용하도록 이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수 관련 능력이 어머니가 제공하는 수 언어 입력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기제를 보여준다. 그동안 부모의 수 담화가 유아의 수 관련 기술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은 연구를 통해 알려졌으나 그 기제에 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유아-성인

간 수 담화에서 유아의 수준에 맞추어 발화를 조정하는 성인의 역할만이 주로 강조되어 온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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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놀이 상호작용 속에서 어머니가 유아 수준에 맞는 수

관련 언어적 입력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유아가 자신의 수세기 기술 발달을 바탕으로 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는 보육현장에서 유아에게 적절한 수 담화를 제공하기 위

해서는 유아가 자신의 수 기술을 자유롭게 언어로 드러낼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실

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수 단어

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나 유아의 이후 수 지식을 예측하는 어머니의 수 관련 언어적 입력은 훨씬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수량 비교, 단위, 연산 등을 포괄하는 수 담화를 분석하

고, 유아 및 어머니의 수 관련 발화의 양뿐만 아니라 질의 측면에서도 유아의 수세기 기술에 의

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수세기 기술이 숙달되어 가

는 4세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넓은 연령 범위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수세기

기술 외에 다양한 수 관련 능력을 측정하고 유아 및 부모의 수 담화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유아의 수세기 기술이 어머니의 수 단어 입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유아가 사용하는 수 단어가 매개역할을 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유아

의 수 단어 사용이 어머니의 수 단어 사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끌어내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보다 질적인 방법으로 유아와 어머니의 대화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수 관련 발화 후

에 어머니가 보이는 수 관련 발화의 성격(반복, 확장 등)을 상세히 분석한다면 흥미로울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표본을 사용하였고 적은 수의 문항으로 수세기 기술을 측정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특성을 더욱 잘 반영하도록 표본의 크기를 늘

리고 보다 풍부하고 체계적인 문항으로 수세기 기술뿐만 아니라 수 전반 능력을 측정하여 연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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